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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, 시민공원역서 ‘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’ 전개
  

인천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(센터장 차남희, 이하 센터)가 28일 인천 지하철 2호

선 시민공원역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‘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’을 펼쳤다.

이번 캠페인은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, 인천교통공사의 

협조를 받아 진행됐다. 센터는 지하철역을 출입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

매안심센터 사업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펼쳤다.

최근 지역 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

치매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. 센터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치

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.

센터 관계자는 “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질병”이며 “나와 먼 이야기라는 생각

을 버리고 젊은 시절부터 치매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고,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

적 검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”라고 말했다.

현재 센터는 ▲치매 등록 관리 ▲치매 공공 후견 ▲치매 예방 교육 ▲가족 교실 

▲치매 환자 쉼터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. 센터는 이번 캠페인 이후로

도 인천교통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시민공원역과 주안역에서 치매 인식 

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.


